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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좋은 소통을 위해 “가서 

보다”와“경청하다”에 대해 성찰하였습니다. 올해에는 

“마음으로 말하기”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마음은 가고, 보고, 경청하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소통을 

향하도록 우리를 움직이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따라 

진심으로 소통할 때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왜곡하고 악용하는 허위 정보에 

바탕을 둔 이 시대의 무관심과 분노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존중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당신 자신을 

강요하지 않고 보여 주시고, 일어난 사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열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소통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양극화와 대립의 시기에 

‘마음을 열고 두 팔 벌려’ 소통하려는 노력은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종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요청되는 책임입니다.

가톨릭 언론인의 수호성인인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은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말씀하심으로 “마음으로 말하기”의 

모범을 보여 줍니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악용하는 흐름이 있는데, 특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이 온유한 살레시오 성인에게서 

영감을 받아, 용기와 자유를 갖고 진리를 추구하고 말하며, 

선정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의 유혹을 거부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이며 생명을 

나누는 선물입니다. 저는 온화하면서도 예언자적인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내어 맡길 줄 아는 교회의 소통을 꿈꿉니다. 

이는 하느님과 이웃,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이들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는 소통이며 신앙의 불을 지필 줄 아는 

소통입니다. 들을 때의 겸손과 말할 때의 담대함에 바탕을 

둔 소통은 진리를 사랑에서 떼어 놓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말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꼭 

필요합니다. 전쟁, 증오와 반목, 모욕적인 폭언 등 악습을 

이겨내기 위해 평화의 언어를 증진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은 전쟁의 확산을 두려워하는 

시기입니다. 이 확산은 하루빨리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념적 목적을 위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모든 

형태의 여론몰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격적인 화법을 

거부하고, 민족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통을 해야 합니다. 전쟁 바이러스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는 마음의 회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닫히고 분열된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고, 우리가 전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말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노력에 동참하도록 

요청받았는데,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종사자들은 자신의 

일을 단순히 직업이 아닌 하나의 사명으로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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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오로딸 콘텐츠>

공지사항공지사항 신청: 사무실 (주일 오후 6시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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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ch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Mt 28,20)

2023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2023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 6월 4일(일) 오전 11:30 - 오후 4:30

• 장소 :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됩니다.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사 안내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사 안내

• 일시 : 5월 29일(월) 오전 11시, Fairfax Memorial Park

            (※ 우천시 Holy Spirit 성당에서 미사)

안나회 월례 회의안나회 월례 회의

• 일시 : 5월 21일(일) 오전 11:30 (A-1,2,3,4)

하상회 월례 회의하상회 월례 회의

• 일시 : 5월 21일(일) 오전 11:30 (B-3,4)

2차 헌금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홍보 주일)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꾸리아 월례 회의꾸리아 월례 회의

• 일시 : 5월 21일(일) 오전 11:30 (하상관 #4,5)

5월 28일(일) 모임 안내5월 28일(일) 모임 안내

• 루카회(60대 남녀 교우) / 요한회(50대 남녀 교우)/

 KoC 월례 회의 / 바오로회(30대 남녀 교우)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배 골프 대회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배 골프 대회

• 일시 : 5월 21일(일) 오후 1시, Penderbrook Golf Club

• 목적 : 본당 구역 및 신자 상호간의 친교와 일치를 위해

• 접수 : 미사 후 친교실 (Hole 스폰과 도네이션)

•  이익금은 선교 지원을 위해 쓰여집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3년 5월 14일(부활 제6주일)

봉헌금………………………… $ 6,705.00

교무금………………………… $ 4,020.00

교무금(신용카드) …………… $ 4,160.00

감사 헌금 …………………… $ 1,200.00

2차 헌금……………………… $ 2,412.00

온라인 봉헌 ………………… $ 2,640.00

합계…………………………… $ 21,137.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5월 25일(목)  오후 5:00 - 6:00

5월 26일(금)  저녁 8:00 - 9:00

5월 28일(일)  오전 6:00 - 7:00

1. 주일 강론  

2. 특강 : 빠다킹 신부의 맘고생크림 케이크 (제9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 “나”’ 

              - 조명연 마태오 신부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월, 목, 토 화, 금 수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 7:30 PM

· 6:00 AM     · 7:30 PM      · 11:00 AM

• 일시 : 5월 27일(토) 오후 7시 - 29일(월) 오후 5시까지

• 장소 : 헌팅턴 수도원 (롱아일랜드, 뉴욕)

• 접수 : 5월 7일(일)까지 오전 8시, 10시 미사 후 친교실         

• 문의 : 김진호 다니엘 (703) 300-5420

ME 부부 주말 안내ME 부부 주말 안내

제6기 아버지 학교에 형제님을 초대합니다.

• 내용 :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 아버지로서 나를 되돌아 보는 소중한 시간

• 일시 : 2023년 6월 24일(토) - 25일(일), 1박 2일

• 장소 : The Northern VA 4H Education Center

          (600 4-Hcenter Dr. Front Royal, VA 22630)

• 접수 기간 및 장소 : 6월 4일(일) 까지 

                               친교실, 성당 입구

• 대상 : 자녀를 둔 모든 아버지

          (선착순 40명, 수강료 $180)

 • 문의 : 최 아델라 (703) 470-1220 

             김 베로니카 (703) 864-1236

제6기 성요셉 아버지 학교제6기 성요셉 아버지 학교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시다.

5월은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고 

믿는 이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을 

특별히 기억하고 공경하는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님의 믿음을 새기며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은총의 성모 성월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전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